
민 원 회 신 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법원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하여 우리 법원으로 이송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고통만 

받다 사라진 검둥이를 위해 학대자게 강한 처벌을.실형이 선고되도록 청원합니다.”(법

원 접수 2021. 8. 24., 접수번호 157번)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우리 법원 2020고정689(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

여 실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

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

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법」 제5조 제1항도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소송

서류나 탄원서 등은 해당 재판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 제출처: [42635]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종합민원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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